
사랑하는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춥고 매서운 겨울이 지나고 어김없이 찾아드는 고국의 봄소식에 크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을 한치 오차도 없이 다스리시며 저희들의 눕고 일어섬까지 다 감찰하시는 능하신 

하나님이 저희들의 하나님이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투르카나 숙소동과 게스트하우스> 

몇 년 전에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대부분의 교회리더들을 위하여 투르카나에 작은 강의실과 저희들이 

머물 숙소동을 건축했답니다. 그 후 기회가 될 때마다 성경공부와 문자학습반을 실시해왔는데 학생들을 

위한 숙소동이 마련되지 않아 학생들이 강의실 바깥 마당에 매트를 펴고 잠을 자야 하는 어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 또 고아아이들을 위한 성경공부도 필요했지만 숙소동이 없어 계속 미루던 중이었는데, 

작년 11월부터 훈련생 숙소동과 함께 게스트하우스 건축을 시작하여 현재 지붕공사까지 마감한 

상태입니다. 건축이 시작되면서 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처음 계획보다 큰 규모로 짓게 되어 

완공을 위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숙소동 건축현장모습>                                                    <게스트하우스 두채 건축현장모습> 

 
<청소년집회> 

작년 12월달에 개최된 청소년 집회가 로모푸스교회에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생활고에 지쳐 

자신을 돌보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점점 많아져 가는 시대입니다. 이 청소년들이 

진정한 믿음의 용사로 자라도록 배운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움을 입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성가제> 

이번 4월 8일에 복음성가제가 열립니다. 많은 인원들이 모일 예정인데 참여하는 모든 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통치하심이 있도록, 주님을 향한 사랑과 

지체들에 대한 사랑이 견고해지는 시간이 되도록, 또 불신자들의 마음을 여는 장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준공> 

저희들이 투르카나에서 7개 교회를 

건축했지만 그 후 지금까지 더 이상 

교회건축을 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답니다.      
                                                   

<나오로스교회>                                                             

그런데 기쁘게도 두 곳의 

나무아래교회 성도들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에 헌금모금을 

시작했고 저희들도 지원을 하여 

예배당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드릴 때마다 바닥에서 나는 흙먼지가 너무                                                                  

<카푸아교회> 

심해 올해 바닥공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크리스마스 행사> 

지난 크리스마스 때  투르카나선교관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고, 식사대접도 하고 싶었지만 여러 사정으로스낵과 음료수만 나누었답니다. (건축 

중이어서 강의실 안이 건축자재들로 엉망이었고, 바로 몇일 전에 투르카나 목회자들과 저녁식사를 겸한 

미팅으로 염소를 잡는 큰(?) 회식비가 든데다, 건축과 자잘한 미팅들로 심신이 너무 지쳐서…) 그런데도 

오신 분들이 모두 너무나 좋아해서 이곳 사람들의 소박하고 정이 많은 마음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답니다.                                        

                                                    <나페나길라에 마을아이들>           

                                                  왼쪽부터 데이비드, 엘리납, 돌카스, 마가렛     

                                                  밝아진 마가렛과 돌카스를 보며 너무  

                                                  기뻤어요.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아소식>                            

올해 새로 6명의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어 현재 11명의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중입니다. 

고등학생이 되어 밝고 씩씩해진 아이들을 볼 때마다 뒤에서 후원하시는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이곳은 8년간 초등학교를 다닌 후 곧 바로 4년간 고등학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학업을 마치고 

모든 아이들이 올바른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꼭 취업을 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생하도록 영원한 소망이고 생명되신 주님을 꼭 붙잡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